
숨비소리 낼 때마다 커지는 통증 
<우리들의 블루스> 속 해녀들의 삶

글 편집실

영옥(한지민)은 해녀 학교를 나와 해녀가 얼마 되지 않은 ‘하군’ 해녀다. ‘대상군’ 해녀 춘희(고두심)를 비롯한 다

른 해녀 삼춘(제주에서 성별 구분 없이 웃어른을 의미)들이 속한 어촌계에서 해녀들을 배까지 차로 태워다주는 

몫까지 담당하며 물질에 재미를 붙이는 중이다. 하지만 영옥을 향한 해녀 삼춘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매번 조금씩 늦게 나타나는 행동과 물질 중 욕심을 부리는 게 삼춘들의 눈엣가시가 되어버린 것. 한 번 밉보이니 

육지에 서방이 있다, 남자 문제가 복잡하다, 애도 몇 번 낳았을 것이라는 둥 영옥을 향한 소문은 거침이 없다. 그

리고 결정적인 순간, 해녀 삼춘들은 앞으로 영옥과 물질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옥에게 호통을 친다. 영옥이 해녀 

삼춘들의 말을 무시하고 물에 깊게 들어가 발이 그물에 걸리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영옥을 살리려다 춘희는 

물론 해녀 삼춘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뻔한 순간이었다.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

보통 해녀는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뉜다. 제일 물질 

잘하고 수확량이 많은 해녀를 대상군이라고 하는데, 

대상군은 바람·파도·조류·지형을 읽으며 집단을 이끈

다. 해녀들은 물질이 끝나면 대상군 혹은 상군의 지휘 

아래 뭍 가로 나가 채취물을 나눈다. 나이와 물질 기

량, 덕성에 따라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며 공동

체를 이루는데, 둥글게 돌담을 에워싼 형태의 ‘불턱’

은 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해녀

들은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불을 피워 바닷물로 젖

은 몸을 덥히며 물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나눴고, 마

을 대소사에 관한 의사결정도 내렸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마을마다 샤워 시설이 갖춰진 탈의장이 설치되

면서 불턱은 점차 사라졌지만, 지금도 제주에는 70여 

개의 불턱이 남아 있다. 해녀들의 공동체 의식은 ‘제주 

해녀’가 인류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데 큰 역

할을 했다.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는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 외에도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

성을 상징한다는 점 ▲잠수장비 없이 자연 친화적으

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

했다. 하지만 물질은 매우 고된 작업으로 해녀의 명맥

이 곧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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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명맥 위협하는 해녀들의 직업병

대부분 해녀는 일명 ‘해녀병’이라고 불리는 잠수병을 

안고 사는데, 잠수병은 고압의 물속에서 몸 안에 축

적된 질소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혈관이나 몸속에 

기포를 만들어 생기는 병이다. 기포가 뇌·심장·혈관·

관절 등에 모이면서 만성두통과 마비·구토·현기증·관

절통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호흡곤란을 일

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치료법은 

최대 7기압의 고압산소를 2시간가량 공급해 체내에 

쌓인 질소를 서서히 배출시키는 것인데, 치료가 가능

한 고압산소치료센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단 두 곳

밖에 없다. 제주도 곳곳에 흩어져 활동하는 해녀들이, 

그것도 고령의 해녀들이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적극적

으로 방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명과 난청 또한 해녀들의 지긋지긋한 고질병이다. 

수심 20m까지 내려가 각종 해산물을 채취한 후에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한꺼번에 토해낼 때 내는 ‘호

오이 호오이.’ 이른바 숨비소리를 낼 때 해녀들은 수

압 차이로 인해 귀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숨

비소리가 반복되면서 만성두통과 관절통, 이명과 난

청을 악화시킨다. 현재 활동 중인 제주 해녀의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물질로 인한 통증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2023년 2월 기준 제주 해녀는 3,226명이다. 2021년 

(3,437명), 2020년(3,613명)에 이어 매년 감소하

는 추세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제주 해녀의 64.8% 

(2,090명)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50세 미만은 89명, 

이 중 20대는 3명뿐이다. 매년 100여 명의 해녀가 은

퇴하고 있으며, 신규 해녀 가입은 30명을 조금 웃돈

다. 제주도는 ▲해녀 학교 2개소 운영 지원 ▲해녀 가

입비 지원(1인당 100만 원) ▲40세 미만 신규 해녀 정

착금 지원(3년간 월 30만 원) ▲수산종자방류 등 신규 

해녀 가입 어촌계 인센티브 부여 등 해녀 명맥을 유지

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건강권 측면에서의 

접근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제주 해녀 현황 (단위 : 명)

※2023년 2월 기준, 최연소 : 25세, 최고령 : 94세

<출처 : 제주도>

전체

20대

30대

40대

50~60대

70세 이상

3,226

3(0.09%)

12(0.37%)

74(2.3%)

1,047(32.5%)

2,0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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